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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한 걸음 총파업 실천 만들자”
노조법 2·3조 개정 전국 행진 출발 … 경남·부산·울산·대전·충남·수도권 돌아 5월 1일까지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총파업 조직과 노조

법 2·3조 개정 등을 쟁취

하기 위한 전국 도보 대행

진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4월 12일 오

전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공안탄압 중단 금속노조 

행진단 출발 선언 기자회견’을 열

고, 총파업 투쟁의 서막을 올렸다. 

이번 행진은 금속노조와 노조법 2·3

조 개정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벌인다.

노조는 4월 12일 경남 거제에서 

행진을 시작해 경남 창원, 부산, 울

산, 대전·충북, 세종·충남, 수도권 

등 전국을 돌아 5월 1일 서울에서 

행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

시간 개악·공안탄압 중단 등 절박

한 요구를 전국에 알리고, 노동자·

시민의 저항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

판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간다는 목

표로 전국 대행진을 기획했다고 밝

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행진 

시작을 선언하며 “2022년 여름 대

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으로 시작

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국회 

환노위 개정안 통과로 아쉽지만 성

과를 냈다”라면서 “윤석열은 노조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인데도 거부

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라고 규탄

했다.

윤석열은 실제로 농민의 최저임금 

보장법이라 부르는 국회 본회의 통

과 쌀 수매 관련 양곡관리법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총파업이라는 위력적인 실천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

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은 생지옥 조선소를 

바꾸고, 현재 노조법 상태에서 살 수 

없어서 목숨 내놓고 단식투쟁했다”

라며 “정부는 갑자기 우리 파업이 

북한 지령이고, 저를 간첩이라고 한

다”라며 분노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노동자가 우

물쭈물하는 순간 모두 죽는다. 민주

노총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모든 동지와 투쟁하겠다. 정권이 

바라는 노동자 분열을 뛰

어넘어 함께 투쟁하자. 노

조법 2·3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들의 소원이다”라

고 강조했다.

전국대행진 공동주최 단

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이용우 집행위원

장은 “작년과 올해 많은 

동지가 노조법 개정 투쟁

에 함께 했다. 그러나 아직 난관이 

남아있다”라며 “정부, 여당 국민의

힘은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려고 헌

법재판소까지 법안을 가져간다고 한

다.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라고 추태를 꼬집었다.

이용우 집행위원장은 “목마른 자

가 우물을 판다. 운동본부와 금속노

조가 전국 순회 대행진으로 싸움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노총과 모든 노

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자

본의 방해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5월, 

7월 총파업 투쟁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행진단은 4월 13일 경남, 

14일에서 15일까지 부산, 15일부터 

17일까지 울산에서 행진과 선전전을 

전개하고, 19일 서울에서 여는 금속

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20일에서 21일 세종·충남, 

24일에서 28일까지 수도권을 돌고, 

29일 서울에 진입해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서 전체 일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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